
계면활성제와 열이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의 염색 및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서 론 

 

본 연구진은 열(150℃)과 대표적인 양이온, 비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 또

는 반양성자성 용매(aprotic solvent)인 N-N 디메틸 포름알데히드(N-N Dimethyl 

formaldehyde)가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직물의 물리적 특성 및 염색성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가공과 건조후에도 잔여 세정제가 직물에 존재할 것

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통상,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섬유들의 물리적성질 

및 염색성에 잔여 세정제가 미치게 되는 발생 가능한 효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덧붙여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세가지 섬유들의 물리적 성질, 

친수성 및 염색성을 변형하는데 있어서 세정제/열 처리의 가능한 효용에 대

해서도 조사한다. 

계면활성제는 직물가공에 있어서 섬유에 습윤을 용이하게 하고 섬유기질

내로의 가공제의 침투를 돕기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계면활성제의 잔

량은 통상 수세후에도 섬유기질상에 잔존하게 되며, 이것은 건조과정에서 가

열될 것이다. 수용액 상태로 섬유에 부가되는 계면활성제가 섬유에 흡수된다

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흡수와 탈착은 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

면활성제 용액을 물로 대치하면, 계면활성제가 탈착된다. DMF같은 반양성자

성 용매가 비록 진정한 의미에서 계면활성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섬유표면을 습윤시킨다. Kissa와 Dettre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열 가소성 섬유



가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함유할 때 이를 고분자의 연화점 근처까지 온도를 

올리면 계면할성제는 섬유에 영구히 흡수되어서 섬유와 결합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결합은 계면활성제의 친 올레핀기가 연화된 섬유로 이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며, 섬유를 냉각시킴으로서 계면활성제는 영구히 고착

하게 된다. 섬유표면에 남아있는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전된 이온표면이 되기 때문에 섬유의 친수성이 향상된다. DMF

도 가열하면 폴리에스터와 같은 열가소성 섬유의 구조내부로 확산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때문에 섬유의 결정성과 구조가 변화되어 염색성 및 

수착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료 및 시험방법 

 

직물, 화학제 및 염료 

모든 직물은 Testfabric Inc.에서 제조된 표준직물이고, 면(Style 400, 표백 80

×80, 날염포); 나일론 66(Style 361, Spun DuPont Type 200직포) 및 폴리에스터

(Style 767.100% Dacron 54 직포)가 포함된다. 직물시험편은 컨디셔닝과 처리를 

하기 전에 60℃물과 증류수로 완전히 행구었다. 본연구에서는 다음에 열거하

는 세제들이 사용되었다.  

음이온성세제 ; Dodecyle sodium sulfate(Aldrich Chemical Co).  

비이온성 세제 ; Alkyl aryl polyester alcohol(Triton X-100, Rohm &Haas)  

양이온성세제 ; Alkyl benzyl dimethyl ammonium chloride(Zepharin Chloride, 

Winthrop Laboratories) 

N-N 디메틸포름알데히드 시약 등급은 Aldrich 사에서 제조된 것이다. 사용

된 모든 다른 화학약품들은 더 이상의 정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 다른 



출처로부터 구한 시약등급의 것이었다. 모든 시료도 시중에서 구입된 것이며 

더 이상의 정제를 하지 않고 사용했다. 

 

직물의 처리 

크기 45㎝×45㎝의 컨디션된 직물시료를 5%의 음이온, 비이온, 양이온 세

정제 또는 N-N 디메틸포름알데히드의 용액으로 패딩시키고, 과량의 액은 면

의 경우 100%픽업,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는 75%의 픽업을 주기위해 

패드를 통해 직물을 통과시킴으로서 제거했다. 직물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서 오븐에서 100℃로 건조하고 다음에 플래트 베드 프레스(flat bed press, U. S. 

Testing Co. Model 6584)에서 2분간 150℃로 열처리했다. 직물을 60℃ 뜨거운 

물로 완전히 수세하고 그 다음 증류수로 수세한 후에 건조시켜서 시험전에 

컨디션시켰다. 미처리 표준시료들은 60℃뜨거운 물로 수세하고 증류수로 헹

구어서 시험하기 전에 100℃로 건조시켰다. 미처리 표준시료는 증류수로 적

신 후 건조시켜서 150℃에서 열처리하고 수세하고 건조시키고 컨디셔닝시켰

다. 시료는 직물과 처리여부를 표시하기 위해 표 1에 보는 것처럼 라벨을 붙

여 놓았다.  

 

<표 1> 직물과 처리부호 

 
 



물리시험과 주사형 전자현미경 

직물의 면적수축 및 무게의 변화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경사방향의 직물

강연도는 면과 나일론의 경우는 습상태에서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는 건조상

태에서 ASTM법 D 1388-55T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경사 방향의 몬산토방추도

(Monsanto wrinkle recovery)는 ASTM법 D1295-53에 의해 측정하였다. (표 3) 

 
<표 2> 계면활성제와 열이 직물의 무게와 면적수축에 미치는 영향 

 
 

<표 3> 계면활성제와 열이 직물 강연도와 방추도에 미치는 영향 

 



경사의 인장성은 ASTM D2256-69(표4)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직물의 흡수성

은 Weirick의 위킹(Wicking)시험과 AATCC79-1975(표5)의 물방울 흡수(Drop 

absorbency)에 의해 측정하였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F MIR(frustrated multiple 

interference)부속장치가 달린 Model 281 형의 Perkin Elmer의 적외선 분광광도

계기로서 측정하였으며 시차열분석(DTA)은 Delta therm Ⅲ장치를 써서 10℃

/min의 가열속도로 질소 존재하에서 100℃∼400℃까지 수행하였다. 주사형 

전자현미경(SEM)은 직물에서 작은 시료를 절단해서 은으로 코팅한 시료를 

5KV에서 2차 방식으로 작동하는 Cambridge Stereoscan Mark Ⅱ에 장치를 사용

해서 수행하였다.(그림 1) 

 

 

<표 4> 계면활성제와 열이 직물의 경사방향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 

 

 



      
a. 열처리한 면                      b. 양이온 세제/열처리한 면 

       
c. 열처리한 나일론               d.음이온 세제/열처리한 나일론 

       

e. N, N-dimethylformamide/열        f. 열처리한 폴리에스터 



 

g. 양이온 세제/열처리한 폴리에스터 

<그림 1 a∼g> SEM에 의한 계면활성제와 열이 섬유표면에 미치는 영향 

염색과정, 측색법, 및 염색견뢰도 측정 

 

염색과정, 측색법 및 염색견뢰도 측정 

직물시료 10g은 다음 과정에 의해서 염색하였다. 염욕에 첨가되는 부가물

은 컨디셔닝된 직물의 중량%(owf)로 표현한다. 면시료는 액비 30 : 1에서 1%

의 Alkyl benzimidazole sulfonate 균염제(Intratex POK)를 함유하는 1%직접 염료

용액으로 염색하였다. 직물을 50℃의 염욕내에 침지시켜서 5분간 이 온도로 

유지하고 온도를 30분에 걸쳐 100℃로 올려서 10분간 유지하였다. 이때 20%

의 황산 나트륨을 염액에 첨가해서 20분 더 염색을 진행하고 다음 시료를 

완전히 헹구어서 건조하고 측색 이전에 컨디셔닝 시켰다. 염료로는 C.I Direct 

Blue 218과 Direct Red 89(Cromption and Knowles)가 사용되었다. 베이지색 염색

의 경우에는 0.15%의 Blue, 0.3%의 Yellow와 0.15%dml Red가 사용되었다. 나

일론 시료는 액비 30 : 1로 38℃에서 1%의 산성 염료를 함유하는 염욕에 방

치한 후, 그 용액을 비점(100℃)까지 올리고 45분간 염색을 했다. 그리고 시

료를 완전히 헹구어서 측색이전에 건조했다. 사용한 산성염료는 CI Acid Blue 



277, Acid Yellow 219와 Acid Red 361(Ciba-Geigy)이며, 베이지색 염색의 경우에

는 0.06%의 Acid Blue, 0.12%의 Yellow 와 0.6%의 Red 시료가 사용되었다. 폴

리에스터 시료는 액비 30 : 1로 130℃에서 30분간 1%의 빙초산을 함유하는 

5%의 분산염액으로 염색하였고, 그 다음 완전히 헹구어서 측색이전에 건조

시켰다. 폴리에스터는 CI Disperse 56, Disperse Yellow 64와 Disperse Red 

60(Eastman)으로 염색하였고 베이지색 염색은 0.07% Blue, 0.2%의 Yellow와 

0.15%의 Red 분산염료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염색후에 염색된 직물을 꺼내고 위의 시료와 같은 

처리를 한 직물을 꺼내고 위의 시료와 같은 처리를 한 직물의 두 번째 시료

를 염액에 침지시켜서 염욕내에 잔존하는 염료의 양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지를 측정할 목적으로 흡진을 완전히 하기 위해 염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염욕내에 잔존하는 시료를 완전히 흡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의 2차

시료에 대한 염색의 농도와 균염도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6 ,7, 

8에 나타나 있는 색은 CIE x,y,Y색도좌표로 표시한 것이다. 처리하디 않고 염

색한 표준시료와 처리해서 염색한 직물사이의 색차(ΔΕ)는 CIE LAB 단위로 

표시하였다. 처리해서 염색한 각각의 직물의 경우,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하

지 않고 염색한 표준시료의 강력을 100으로 기준하여 비교하였다.  

염색된 직물의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를 측정한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일광견뢰도는 AATCC 16C-1976의 40시간노출로 측정하고 세탁견뢰도는 

AATCC 61-1975 시험 ⅡA에 의해 측정하였다.  

 

 

 

 



결과 및 토론 

 

계면활성제 및 열의 적용 

계면활성제 용액(5%)을 직물(면, 나일론, 폴리에스터)에 적용해서 직물을 

100℃에서 건조한 후에 150℃에서 2분간 열처리했다. 고착되지 않은 과량의 

계면활성제는 시료를 완전히 수세함으로서 제거하였고, 건조 및 컨디셔닝 후

의 시료의 무게를 다시 측정하고 처리한 직물의 면적수축율을 측정하기 위

해서 시료의 면적을 측정했다. (표 2). 

섬유와 물리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계면활성제의 순수한 픽업량이 적기 때

문에 무게 변화로는 계면활성제의 픽업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평가

하기는 어렵다. 비록 SEM이나 다른 시험을 통해서 계면활성제의 존재로 인

해 특성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알았더라도 대단히 낮은 픽업량 때문에 계

면활성제는 FMIR에 의해 얻어진 처리한 직물표면의 적외선 스펙트럼에 의

해서도 감지되지 않았다. 모든 직물은 면>나일론>폴리에스터의 순으로 수축

감소를 보이며 세탁시에 뚜렷한 이완수축을 보였다. 열처리한 것을 세탁할 

경우 오직 미소하게 면과 나일론 직물의 수축률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면직

물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는 수축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으나 반면, 나일론 

직물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는 가열시에 면적 수축을 증가시켰다. 그것은 아

마도 직물내에 각각의 섬유와 실의 윤활을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탁과 

함께 폴리에스터를 가열하면 계면활성제의 존재로 인한 어떤 영향은 없었지

만 뚜렷하게 수축률이 증가했다.  

처리한 섬유와 미처리한 섬유의 표면에 대한 SEM은 계면활성제와 열이 

직물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000∼2000X의 확대율로 시험하였다

(그림 1). 주어진 예는 섬유기질상의 계면활성제/열처리 효과의 대표적인 것



이다. 열 그 자체만으로는 직물에 별 효과가 없다. (그림 1 a, c, f). 면직물의 

경우 계면활성제의 존재하에서의 양이온 세정제와 열처리는 그림 1 a, b에서 

보듯이 별 효과가 없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존재하는 나일론

은 그림 1 d에서 보는 것처럼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나일론에서 나일

론상에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의 원인은 나일론상에 세제 

또는 올리고머(oligomer)때문일 것이다. 덧붙여서 그림 1e에서 보면 DMF는 

나일론 섬유표면이 부식되는 원인이 된다. 처리된 폴리에스터의 경우 섬유표

면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처리된 나일론에서 발현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입자를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g). 

 

물리적 성질 

처리한 직물과 미처리한 직물을 계면활성제/열이 직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

기 위해서 물리적 특성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측정했다. 그러한 특성은 

직물의 강연도, 방추도, 인장특성과 수분전달성이며 시차열분석(DTA)도 처리

한 직물과 미처리한 직물에 수행되었다. 열과 계면활성제 처리는 양쪽 다 직

물의 강연도와 방추도에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 (표 3). 더 친수성인 면과 나

일론의 습방추도와 폴리에스터의 건방추도값이 측정되었다. 열은 그 자체만

으로도 면을 뻣뻣하게 하나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면은 미처리된 면보다 같

거나 덜 뻣뻣하다. 면의 습방추도값은 근본적으로 열과 세정제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 DMF로 나일론을 처리하면 약간 뻣뻣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

나 반면, 열과 다른 계면활성제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적게 발생한다 나

일론에 열처리만 하면 습방추도가 감소하게 되나 계면활성제는 효과가 없다. 

폴리에스터를 열처리만 하거나 또는 세정제는 존재하에서의 열처리는 강연

도에 커다란 감소를 가져왔다. 열 그 자체만으로도 폴리에스터의 건방추도의 



향상의 원인이 되나 세정제가 존재할 경우 별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폴리에스터의 열에 의한 안정화가 150℃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암

시한다. 직물의 경사방향 인장특성에 미치는 처리의 효과가 시험되었다 (표 

4).  

계면활성제와 열은 직물의 인장특성에 효과가 없으며, 그러한 처리로 인한 

아무런 경향도 발생되지 않았다. 계면활성제와 열은 모두 대부분 직물의 위

킹과 흡습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며 가장 친수성인 면의 경우에는 영향이 적

다(표 5). 나일론을 가열하면 위킹성질을 약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나 사실

상 계면활성제의 존재하의 가열은 나일론의 위킹과 흡습성을 현저하게 증가

시켰다. DMF는 계면활성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팽윤용제인데 실제로 열처리 

단독만의 값과 비교하면 위킹 값을 감소시켰다. 열자체만으로도 폴리에스터

의 위킹은 개선되었으며, 계면활성제와 열을 사용시에는 더욱 개선되었다. 

DMF로 처리한 폴리에스터는 열 자체만으로 처리한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위

킹성질을 갖는다. 물방울 흡수시험을 해보면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면의 수분

흡수성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처리된 면 그자체

도 이미 좋은 흡습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처리한 나일론의 흡습성은 뚜렷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양이온 세제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더욱 뚜렷했다. 이런 

것은 위킹에 대한 자료와 일치한다. 비록 이런 연구에서 적용한 여러 다양한 

처리에 의해 폴리에스터의 위킹이 향상되었을지라도 물방울 흡수 시험을 해

보면 비이온세정제의 적용으로 인한 흡습성의 한계적인 향상이 있으며, 다른 

처리를 할 경우에 있어서 흡습성에는 개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서 발견한 여러 사실들은 수세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잔여 세정제가 나일론

과 폴리에스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계면활성제와 열이 직물의 위킹과 흡수성에 미치는 영향 

 
 

염색성 

처리한 직물과 미처리한 직물의 염색성을 각 직물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Blue, Yellow, Red 염료로 염색한 시료의 측색을 통해 연구했다(표 6∼8). 베이

지색의 염색은 위의 세가지 염료를 적절히 혼합해서 각각의 경우에 사용했

다.  

면직물은 CI Direct Blue 218, Direct Yellow 106과 Direct Red 89로 염색하였고 

베이지색의 염색은 3가지 염료를 혼합 사용하였다. 색도, 색차 및 상대강도

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면의 경우 세정제와 열처리를 하면 염색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Direct Blue 

218로 염색하면 더욱 더 노란색을 띄고 광택이 나며 양이온 세정제로 처리

한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컸다. 그와 달리 면을 Direct Yellow 106으로 염색하

면 시료는 계면활성제와 열처리 때문에 더 붉은색을 띄며 약간 광택이 나거

나 약간 광택이 없게 된다. Direct Red 89로 처리된 직물을 염색할 경우 Direct 

Yellow 106에서와 유사하게 미처리 염색한 면보다 더 푸른색을 띄며 약간 광



택이 있거나 약간 광택이 없게 된다. 요약해서 Diazo기를 함유하는 Blue와 

Red 염료는 스틸벤(stilbene) 유도체인 Yellow 염료보다 직물에 처리할 때 더

욱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면직물 시료에 베이지색을 내기위해서 혼합염료를 

사용하면 각각의 염료로 염색한 경우보다 처리한 면과 미처리한 면 사이의 

전체적인 색차가 더욱 크게 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시료는 더 붉은 색을 띄

며 색상에 있어서도 더 광택이 난다. 열자체 만으로도 염색에 있어서 변화의 

원인이 되며 양이온세정제 처리와 가열은 더 짙게 염색이 되게 한다. 비록 

계면활성제와 열처리가 면에 계면활성제의 상당량을 고착시킬 것으로 기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직물의 염색에 영향이 없다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열처

리 그 자체나 또는 어떤 계면활성제-열처리는 염색된 면의 색차에서 반영된 

것처럼 염료픽업량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 6> 처리한 면과 미처리한 면의 염색 

 



<표 7> 처리한 나일론과 미처리한 나일론의 염색성 

 
 

나일론을 CI Acid Blue 277, Acid Yellow 219 및 Acid Red 361과 베이지색의 염

색을 하기 위해 이러한 염료들을 혼합해서 사용한 때에도 열처리 자체만으

로는 염색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계면활성제와 

열이 나일론의 염색성을 변화시켰다(표 7). 음이온, 비이온 활성제와 DMF로 

처리한 나일론은 더 광택이 나는 색상으로 염색되었다. 음이온 활성제에 의

해 감소된 염료흡수는 느린 산성염료 음이온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온활성제로 처리한 나일론은 그러한 염료 전부와 혼합

염료를 사용시에 더 짙은 색으로 염색되며 그것은 이런 형태의 세정제가 사

용된 산성염료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매염작용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CI Acid Blue 277로 염색할 경우 처리된 나일론은 더 붉게 염색되고 약간 



광택이 나거나 그 반대이다. Acid Yellow 219로 염색한 처리된 직물의 색차는 

다른 염료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적으며 초록색을 띄고 어둡게 염색이 된다. 

Acid Red 361로 염색할 경우 열처리 그 자체와 비이온세정제 처리는 나일론

을 좀 더 노란색 내지는 어둡게 염색이 되게 하며, 사실상 DMF와 양이온 활

성제의 처리는 나일론을 푸르고 더 밝게 염색이 되게 하며 음이온 활성제처

리는 나일론을 푸르게 염색시키거나 색상은 좀 더 어둡게 된다. 요약해서 안

트라퀴논(Anthraquinone)을 절반정도 함유하는 Blue 염료는 아조기를 함유하

는 Yellow 및 Red 염료보다 계면활성제/열처리에 의한 색변화에 더욱 민감하

다. 

베이지색의 염색에서 미처리된 나일론과 비교한 가열한 나일론의 경우 색

차(ΔΕ)는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나일론과 미처리한 나일론 사이의 색차와 

유사하며 색상변화는 어떤 특별한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에스터

를 열처리한 경우 염색성에 큰 효과를 가져서 열처리된 직물은 더 밝은 색

으로 염색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계면활성제로 처리하면 부수적인 영향은 

거의 없거나 폴리에스터의 염료픽업량을 더 감소시키게 된다(표 8). 

CI Disperse Blue 56의 경우 처리된 모든 직물은 푸르고 더 진하게 염색되며 

그에 반해 처리한 직물을 Disperse Yellow 64로 염색하면 미처리한 직물과 비

교해서 여러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데, 이것은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열 및 음이온활성제로 처리한 폴리에스터는 더욱 더 노란색을 띄고 진

하게 염색되며, 반면 다른 처리들은 Dispers Red 60으로 염색할 경우 더 푸르

고 진하게 염색된다. 퀴놀린(quinoline)을 함유하는 yellow 염료는 Blue와  Red 

염료계의 안트라퀴논보다 여러 방법으로 처리한 직물에 다양한 염색효과를 

보였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처리한 폴리에스터가 더 초록색이며 진하게 염

색되는 것을 제외하고 베이지색으로 직물을 염색하기 위해 혼합염액으로 염



색한 처리된 직물은 더 붉고 밝게 염색되었다. 

 
<표 8> 처리한 폴리에스터와 미처리한 폴리에스터의 염색성 

 
 

<표 9> 처리한 직물과 미처리한 직물의 일광과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염색견뢰도 

처리한 직물을 염색한 것과 미처리한 직물을 염색한 것의 일광 견뢰도

(Xenon Arc 40시간 노출)와 세탁견뢰도는 계면활성제와 열처리가 견뢰도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측정되었다. 한가지를 제외한 이러한 실험범위

내에서의 처리는 견뢰도에 효과가 없었다. 양이온활성제로 처리한 나일론 직

물은 CI Acid Blue 277로 염색할 경우와 염료를 혼합사용할 경우에 일광견뢰

도는 감소하였으며 이 Blue dye로 염색할 때에도 세탁견뢰도는 감소되었다. 

 

요 약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직물을 양이온 비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 또는 반

양성자성 용매 DMF와 열로 처리하면 직물의 물리적성질과 염색성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처리된 직물의 표면 형태와 마찬가지

로 습윤위킹과 염색성에서이다. 이러한 연구는 150℃로 가열한 직물상의 잔

여 계면활성제가 최종용도의 면에서 차이가 나게하는 여러 가지 섬유로 된 

직물의 물리적 특성과 염색성의 변화와 다른 세정제/열의 전처리를 받은 많

은 같은 종류의 섬유로 된 다른 직물에서의 색상에서 상당한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직물의 전처리가 같은 종류의 

섬유로부터 생산되는 여러 가지 직물의 물리적특성, 염색성에서 발견되는 차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